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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도르프 청년마켓’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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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회차…23일 13시~18시 독일마을광장
전국 셀러들 다양한 음식·공예품 등 판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은 오는 23일 독일마을 광장에서 ‘도르프 청년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르프 청년마켓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남해군·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올해 7회차를 맞이한 도르프 청년마켓은 참여 셀러들의 폭이 한 층 더 풍성해졌다. 남해를 대표하는 지역

셀러뿐만 아니라 대전·김해·진주·하동·울산·사천 등 총 7개 지역, 23팀의 셀러들이 한데 모여 매력적인 상

품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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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워진 날씨를 녹여줄 수 있는 오뎅, 붕어빵, 대추차 등 겨울철 먹을거리가 구비될 예정이며, 남해를

상징하는 엽서, 북마크, 핸드메이드로 만든 인형, 앞치마 등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를 미리 느낄 수 있는 상품들도 판매될 예정이다.

앞서 9월 13일 진행된 5회차 도르프 청년마켓에서 아이들의 큰 인기를 끌었던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

다. 비즈팔찌 만들기, 게르만족 흔들북 만들기, 버블솝 클레이 등을 별도의 참가비 없이 즐길 수 있다.

또한 도르프 청년마켓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무료 사진 인화, 마켓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스탬프 투어

카드 등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마켓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체험 부스를 이용하여 3개의 스탬프를 찍어오

면 꽝 없는 뽑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무료 체험 부스는 3개를 모두 이용해도 1개의 스탬프만 받을 수 있

다.

더욱 풍성해진만큼 공연진도 화려하다. 부드럽고 청아한 목소리의 여성 팝보컬 ‘송미해’, 락밴드 ‘D2M’,

보컬 ‘옐로은’, 재즈 ‘장보영 트리오’ 등 4팀의 뮤지션이 도르프 청년마켓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어느덧 7회차를 맞이한 도르프 청년마켓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

면서 많은 문의와 더불어 셀러 모집이 조기에 마감되었다”며 “남은 회차도 다양한 셀러와 상품군, 공연과

이벤트로 풍성하게 준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12월 21일(토) 개최 예정인 8회차 도르프 청년마켓과 함께 할 셀러를 모집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미래콘텐츠사업팀 (070-4420-45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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